
인천경기남부앞바다 해상 활동 지원을 위해 
특보구역을 개선한다

□ 수도권기상청(청장 김성균)은 7월 30일(목)부터 덕적도와 연평도 인근

해역을 서해중부먼바다에서 인천경기남부앞바다로 조정하여 해상

특보를 운영한다.

 기  존 조  정

○ 그동안 서해중부먼바다에 속한 덕적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은 겨울철 

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, 옹진반도의 지형적 영향으로 풍속과 파고가 낮으나,

○ 단일 특보구역으로 운영되어 먼바다에 풍랑특보 발표 시 기상상태가 

비교적 양호한 덕적도, 연평도 인근 해역까지 조업과 여객선 운항이 

제한되었다.

○ 이에,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어장, 항로 등 해상경제활동을

고려해 , 덕적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을 서해중부먼바다에서 

인천 ․경기남부앞바다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.

  2020. 7. 30.(목) 11:00 (총 2매)  즉 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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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성균 수도권기상청장은 “이번 인천경기남부앞바다 특보구역 확장으로

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, 해상 교통의 편리함이 확대될 것으로 

기대합니다.”라고 말했다.


